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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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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직장여인이 유치원 때 친구였던 여자 친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진 후 17년 만에 민난 반가운 해후였습니다. 반가운 친구를 맞이한 캐씨 (Cassie)는  그 동안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받았고 소위 잘 나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 간부였습니다.  캐씨를 찾아온 애쉴리 (Ashley)는 자기를 반가이 맞아준 캐씨가 석사학위를 얻어 전문직업인이 된 것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 둘은 대화를 나누다가 캐씨가 애쉴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즈음 어떻게 자내니?” 그 질문에 애쉴리는 약간 창피한 듯 고게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난 그저 애나 기르는 엄마야.” 그런 대답을 듣고 캐씨는 눈물을 글썽이면 말했습니다. “애쉴리야. 나는 너처럼 애 엄마가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애를 기르는 엄마란 가장 아름다운 명칭이지 않니?” 캐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제 조교를 2-3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여제자가 있습니다. 제 지도하에 박사학위도 받았고 제가 그녀의 결혼식을 주례하기도 했습니다. 20대 후반인 그 여제자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미국에 약 5년 전에 왔는데 중국이 아이 한 명밖에 낳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무남 독녀인데다가 그녀의 남편도 독자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들이 외동딸과 독자 부부인 고로 양가에서는 손주 보기를 무척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한탄이었습니다. 그녀도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다면 학위도 직장도 다 희생할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았습니다. 현 사회가 엄마라는 가장 고귀한 천부의 신분을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쉴리 처럼 느끼는 것을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애나 가르는 엄마”라고 하면 밥하고 빨래하며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는 따분하고 별 가치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여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편 저는 명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결혼도 일찍해서 자녀를 5 명이나 둔 대 은행의 최고층 간부가 된 전문직 여성을 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전문직장에서 높은 연봉과 지위를 얻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은행 간부직을 사임했습니다. 은행은 그녀를 놓지기 싫어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일해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근무하면서 자녀 양육에 정성을 다하며 엄마 역할을 합니다.


한 유명한 명사는 말했습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려면 엄마의 사명을 폄하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엄마의 가치를 경시하도록 캠페인을 하라. 엄마의 영향은 자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세뇌를 시키면 된다.” 국가는 여성을 필요로 하다기보다 엄마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며 실천하십니다.  오프라 윈프리 (Oprah Windfrey)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나라의 기치를 말살하는 행위이다.”  끝
